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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같은 기능을 계층형 아키텍처와 헥사고날 아키텍처를 적용해 구현하였을 때 각 아키텍처가 외부 

변화, 특히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과 같은 외부 요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한다. 계층형 아키텍처는 각 계층 간의 

강한 결합으로 인해 외부 변화가 비즈니스 로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헥사고날 아키텍처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 계층형 아키텍처와 헥사고날 아키텍처가 장기간 운영되는 시스템에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아키텍처가 적합한 환경과 상황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아키텍처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Ⅰ. 서 론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은 

기업이 고객 관계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매출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RM 시스템은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며, 효율적인 

고객 정보의 활용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CRM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유지 

보수성, 확장성 및 재사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계층형 아키텍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 하나로, 각 계층이 특정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며,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에만 의존하는 일방향의 

의존성 구조를 가진다. 

반면, 헥사고날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의 코어 

로직을 중심으로 내부와 외부를 명확히 분리한다. 이 

아키텍처는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로직을 ‘내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데이터베이스 등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을 

‘포트’를 통해 ‘어댑터’가 매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에서는 CRM 의 같은 기능을 계층형 

아키텍처와 헥사고날 아키텍처로 각각 구현했을 때 외부 
변경이 비즈니스 로직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1][2] 

 

 

Ⅱ. 본론  

계층형 아키텍처와 헥사고날 아키텍처는 [그림 1]과 

같이 패키지를 구성한다. 헥사고날 아키텍처는 도메인 

모델을 담은 domain 패키지와 포트와 유스케이스가 담긴 
application 패키지,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코어와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어댑터가 담긴 adapter 

패키지로 구성한다. 

이러한 구조로 원하는 구성 요소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변경에 용이하며, 패키지와 클래스의 접근 제어를 

통해 아키텍처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림 1] 계층형 아키텍처(좌)와 

헥사고날 아키텍처(우)의 패키지 구조 



 

 

다음은 본 논문에서 구현한 회원 데이터베이스에 
firstName, lastName attribute 가 하나의 name 

attribute 로 통합되는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층형 

아키텍처와 헥사고날 아키텍처의 비즈니스 로직 

변화이다. 
 

[그림 2] 헥사고날 아키텍처의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변화 

 

 

[그림 3] 헥사고날 아키텍처의 Outgoing Port 변화 

 

[그림 4] 헥사고날 아키텍처의 비즈니스 로직 변화 

 

[그림 5] 헥사고날 아키텍처의 Domain Entity 변화 

 

헥사고날 아키텍처에서는 변경 요구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의 수정이 필요하더라도 
[그림 4]와 [그림 5]처럼 도메인 모델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그림 6]과 [그림 7]을 보면 계층형 아키텍처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변경을 도메인 모델에 반영하기 

위해, User 클래스에서 firstName 과 last Name 필드를 

제거하고 새로운 name 필드를 추가하는 변경이 

필요하다. 

 

[그림 6] 계층형 아키텍처의 User Entity 변화 

 

[그림 7] 계층형 아키텍처의 비즈니스 로직 변화 

 

헥사고날 아키텍처에서 도메인 모델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댑터의 변경으로 외부 변경을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림 3]과 같이 데이터 

접근을 담당하는 포트에서 firstName 과 last Name 을 

입력 받아 이를 name 으로 합침으로써 도메인 
엔티티에는 변화를 주지 않고도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을 

반영한다. 

 이러한 변경은 도메인 로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비즈니스 로직도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단일 책임 원칙과 개방-폐쇄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을 위반하며 이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성과 

확장성, 유연성이 저하될 수 있다. 

 

Ⅲ. 결론  

본 논문은 계층형 아키텍처와 헥사고날 아키텍처를 

비교하여 외부 변경이 비즈니스 로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계층형 아키텍처는 결합도가 높아 외부 변화 
시 도메인 로직이 영향을 받는 반면, 헥사고날 

아키텍처는 비즈니스 로직과 인프라를 분리해 외부 

변경에도 로직이 안정적이다. 헥사고날 아키텍처는 

확장성과 유지보수가 우수하나 초기 개발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유지보수와 확장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에는 이 아키텍처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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